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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우수제품 모은 기획전 상시 운영�여성기업과 소비자 사이 교두보 역할 

– ‘여성기업 기획전’ 참여 기업 ‘쿠팡 효과’�”두 달 만에 매출 44% 늘기도” 

– 지난해 10월 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 판로 확대 지원 위한 MOU 체결 

2023. 3. 8. 서울 – 팬데믹으로 인한 판로 중단, 치열한 시장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내 여성 기업자가 이끄는 중소기업들
이 쿠팡에서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열린 ‘여성기업 기획전’에 참여한 60개 여성 기업의 3개월간(2022년 11월~2023년 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늘었다.

쿠팡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창업가들의 성공 사례를 공개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여성기업의 우수제품들을 모아 ‘여성기업 기획전’을 열고 상시 운영해왔다. 해당 기획전은 지난해 10월
쿠팡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가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체결한 MOU의 일환으로 여경협 소속 60개 기업이 참
여한다. 쿠팡은 여성기업이 판매하는 식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유아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2000여 개 상품을 할인된 가격
으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판매했다. 이처럼 유통사에서 여성기업 상품을 모아 기획전을 열고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
다. 

지난해 11월부터 여성기업 기획전에 참여해온 베이커리 전문 중소기업 디엔비는 올해 1월 불과 두 달 전인 2022년 11월보다 매
출이 44% 성장했다. 디엔비는 코로나로 매출 30%를 담당하던 군납과 학교 급식 납품이 중단돼 위기를 맞았지만, 쿠팡을 비롯
한 온라인 판로 개척으로 돌파구를 찾은 사례다. 2020년 0% 수준이었던 온라인 매출 비중은 현재 20%까지 늘었다.  

신영이 디엔비 대표는 “판매부터 신선 배송까지 쿠팡이 다 알아서 관리해주니 제품의 품질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며 “쿠팡 여성기
업 기획전을 통해 온라인몰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여성기업 제품이 쿠팡의 약 1800만 고객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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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 전문 중소기업 의진도 쿠팡에서 도약한 사례다. 요거트, 치즈 등을 공급하는 의진은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도 대기업 중심
의 국내 유제품 시장의 특성상 여러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선택받고 자리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복잡한 유통 단계
를 거치다 보니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의진은 제품 신선도를 유지하며 고객의 문 앞까지 전달될 수 있는 로켓프레시에 입점하고 2022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케팅
활동도 시작했다. 덕분에 훨씬 많은 고객에게 노출됐고, 매출도 크게 늘었다. 의진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00% 이상
성장했고,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국내 유제품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셈이다. 

천송이 의진 대표는 “소비자가 신선하게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로켓프레시를 통해 제품의 접근성과 신선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
다”며 “쿠팡에서 입소문을 타며 주문량도 늘고 재구매율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디엔비와 의진의 제품은 현재 여성기업 기획전에서 로켓프레시로 만나볼 수 있다. 쿠팡은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에 대한 여경협의
고민을 해소하고 제품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등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쿠팡 여성기업 기획전은 우수 여성기업에 제품 홍보와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쿠팡을 통해 계속해
서 여성기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도 협회는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실력 있는 여성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쿠팡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응원하고 있다”며 “앞으
로도 여성기업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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